출국전 준비
비자신청, 보험, 기숙사 신청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후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넘어갑니다.
비자신청은 서울에 직접 가서 해야됩니다. 1, 2주 정도 걸리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 1달전에 신청하세요. 받을 때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장학금 등 유학관련 장학금이 있으니 알아보면 좋습니다.
개강 전에 하는 독일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공부보다는 반 애들과 놀려고 신청한 얘들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고 재밌는 얘들이 많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들으면서 얘들이랑 재밌게 노세요.
OT는 학생들마다 오는 시기가 달라 총 3번 합니다.그중에 한번 가면 됩니다. 학생증을 거기서 받고 학교 생활에 관한 전반적 설명을 듣고
오스트리아 거주와 관련해 학생이 해야할 사항을 알려줍니다.(거주 등록, 보험 등)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TU Graz에 오기 전에 적었던 수강신청과 상관없이 재량껏 하면 됩니다.
수강신청과 취소가 매우 유연하며, 각 과목마다 신청과 취소 기간이 다르니 관심있는 과목은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학사과목은 대부분 독일어 수업이어서 석사,박사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Bilingual(German, English)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독일어로만 수업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연락해서 영어 수업해주냐고 여쭤보세요.
수업기간은 한학기 내내, 한달, 3일 등 과목마다 다릅니다.
학점은 5학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ECTS에 2/3을 곱하면 학점이 나옵니다. 5학점 미만이면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이 잘리고, 0학점을 받으면 장학금도 잘리고, 경비로 지원받은 500만원 중 반을 내야합니다.
대부분 교환학생은 학점을 잘 주시지만 5(F)를 받으면 학점 취득이 안됩니다.(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들은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ario Albrecht 교수님의 Computational Biology Uni-Graz에서 하는 Computational Biology는 VO와 LU, 즉 강의 수업과, 실습 수업이 따로있으며, 두달 정도 수업을 하고, VO 수업에서는 학기말에 시험을(저느 8월 초에 한국에서 스카이프로 시험봤습니다.) LU수업은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전반적인 Computational Biology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까지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Computational Biology에 관심있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공부 한 만큼 그대로 성적이 나옵니다. 대충하면 F받으니 유의하세요. 

2. Researching Intercultural Experience in Student Exchange in Higher Education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교환 학생들이나 그들의 버디들 등의 학생들이 모여, 문화에 대해 배우고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적응하며,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 토론 식으로 배웁니다. 교환 학생 친구들과 현지 학생들 합해서 10명정도 수업을 듣습니다. 출석만 잘하고 보고서 발로만 안 쓰면 성적 잘 주십니다.


빈공항에서 그라츠 가는 법. 
공항-시내-그라츠 루트를 탑니다..
버스로 가는 건 공항에서 공항버스(8유로)타고 서역(West Bahnhof)으로 가셔서, 거기서 meinfernbus(예약 9유로, 현장발매 18유로)타고 야코미니 까지 가면 됩니다.
기차는 안타봐서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 한번에 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OeBB.at 가서 검색하면 나올거에요.
*기차는 할인카드 없이 현장결제할 경우에 정말 비쌉니다. 저는 시내에서 그라츠가는 데에 50유로 정도 줬습니다.
그라츠에 도착하면 steyrergasse에 있는 office에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키 받으면 됩니다. 이후 야코미니 광장 근처에서 거주 등록하면 됩니다.


생활 
교통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그라츠는 큰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로 보통 10분, 멀어도 20분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트램의 이동 시간이 비슷하고, 자전거가 더 자유로우니 중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중고자전거는 야코미니 근처 자전거집에서 사거나, 먼저 갔던 우리 학교 사람들한테 사세요.
중고자전거는 되팔 수도 있으니까 관리 잘해서 되파시면 이득입니다. (중고자전거 값이랑 트램권 값이랑 비슷합니다.)

통신
(유)심카드를 사서 끼우면 해당 심카드의 번호로 3G가 사용가능합니다. 심카드는 통신사매장에서 사며, 살 때 한달치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심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심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매달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충전은 문화상품권으로 캐쉬충전하듯이, 마트 가판대에서 해당 통신사의 10유로, 20유로 카드를 사서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0유로당 1000Mb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Hofer에서 만든 HoT 통신사를 추천합니다. 올해 새로 생겨서 3000Mb에 10유로라는 좋은 조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데이터만 이용시 3000Mb에 6유로입니다.)통신사 매장이 따로 없으므로 Hofer마트에 가서 심카드를 사고 가판

대에서 10유로짜리 카드사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HoT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충전금액, 사용 가능 데이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마트
간단한 가구나 식기구 같은 건 트램타고 이케아에 가서 삽니다.
식재료는 Spar, Villar, Hofer, Lidl이 있습니다. 각자 특색이 다릅니다. Spar와 Villar가 제일 많고, Lidl과 Hofer는 몇개 없습니다. 
Spar와 Villar는 육류나 채소 등이 신선합니다. Villa는 villar 카드가 있을 경우 몇몇 제품 할인을 하는데, 계산원한테 Villa카드 만들겠다고 하고 서류작성하면 됩니다.
Lidl은 육류나 채소가 Spar나 Villar만큼 신선하진 않지만, 가격이 대체로 싸서 자주 애용합니다. Hofer는 멀리 있어서 심카드 살 때만 가봤습니다.
한국재료는 아시안 마켓에서 파는데 야코미니 광장과 광장 강 건너에 하나씩 있습니다. 라면, 고추장, 간장, 쌀 등 왠만한거 다 팝니다. 가격은 한국의 1.3배정도?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빈 한인마트에서 사세요. 

식사
오스트리아는 외식 물가가 비싸서 제대로 먹으려면 10유로 정도 들거나 그 이상이 듭니다. 
보통 케밥을 많이 사먹습니다.(3유로 정도). 요리도 많이 하는데, 한국인 끼리 모여서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가 싸서 스테이크도 많이 해먹고, 한식도 많이 해먹습니다. 
물은 그냥 마셔도 되고, 끓여 드셔도 되고, 사서 마셔도 됩니다. 저는 수돗물 그대로 마셨습니다. 물론 사먹는 물이 더 맛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숙소
집 크기는 1인실이면 우리학교 기숙사(2인실)랑 비슷하거나 좀더 큽니다. 2인실은 우리학교 기숙사에 2배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집이죠 집. 
저는 Steyrergasse에 살았는데 좋았습니다. 기숙사마다 특성이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Moserhofgasse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현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방도 싸고, office의 터치도 없고, 바로 앞에 마트와 
 맛있는 케밥집도 있고,파티도 많이합니다. 앞에 터가 넓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여름엔 몸좋은 애들이 모래 깔고 비치발리볼도 하면서 놉니다.  
보통 플랫이라고 해서 집 하나를 나눠 씁니다.(ex 4명이서 한 집 살면, 1인실 2개, 2인실 1개,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플랫메이트라고 해서 같이 사는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합니다.
저는 2인 1실을 썼는데 룸메이트는 폴란드 인으로 피아노치는 친구였고, 플랫메이트는 핀란드와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플랫메이트랑은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인사만 하면서 서먹서먹 지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닫고 살면 방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계좌
오스트리아 현지 은행에 학생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500만원을 넣어 생활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는 Maestro(체크카드)이므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Maestro는 인터넷 결제가 안됩니다. 비행기, 숙박, 아마존 등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는 한국에서 가져오신 카드(Visa 혹은 Master)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SEPA(Single Euro Payment Area)에 가입한 나라(대부분의 유럽에서)면 오스트리아 내에서 사용하듯 수수료 없이 체크카드 사용가능합니다.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결제해도 수수료 없이 환율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여행
환율 1200원 할 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봄학기엔 부활절 방학, 겨울학기엔 크리스마스 방학이 3주정도 주어집니다.
저는 수업이 4월 말부터 있어서 3월에 북유럽을 12박 13일로 갔다오고 4월 부활절방학에 20일 정도 그리스, 이탈리아, 바르셀로나를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프라하, 부다페스트, 할슈타트, 빈 등에 놀러다녔습니다. 교수님 사정으로 휴강을 했던 날은 시간이 많이 비아 런던가서 뮤지컬 엄청 보고 왔습니다.
5, 6월에는 3주 정도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다녀왔고, 7월에는 폴란드, 체코(스카이다이빙), 헝가리 여행하였습니다. 
여행 경비는 여행 국가의 물가나 여행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하루 숙박이 10~20유로, 식사 20유로, 그외 관광비 + 도시간 이동 교통비 입니다.
여행시 교통은 기차와 버스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북유럽, 스페인, 그리스, 런던 등을 오고갈 때 사용하였습니다. 비엔나공항(VIE)나 브라티슬라바(BTS)공항에서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비행기 값은 일반적으로 1,2주 전부터 가격이 오르므로, 최소 1주 전에는 사시는 게 좋습니다.
기차는 오스트리아 철도청(OeBB)에서 발급해주는 Vorteils 카드를 사면 50%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기차는 최소 3일전에 예약해야 쌉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그라츠로 오는 기차는 헝가리철도청에서 매우 싸게 구매가능합니다.)
버스는 가까운 나라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MeinFernBus, Eurolines, StudentAgency, Orangeways, Polski 등 다양한 버스가 있습니다. (MeinFernBus는 독일, Polski는 폴란드) 
대부분 정찰제지만 MeinFernBus는 예약시 정가의 1/4가격 정도로 탑니다. 버스는 MeinFernBus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막간 여행후기!
북유럽은 총 140만원 정도 썼습니다. 4명이서 가다보니까 4인실 써서 숙박비도 많이 아끼고, 주로 해먹어서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로라 보러가는 키루나 행 비행기가 캔슬되서 하루 뒤로 미뤘더니, 항공사에서 4성급 호텔 잡아줘서 천국같은 곳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bookmark: _GoBack]노르웨이 피오르드는 정말 멋집니다. 스웨덴 스톡홀롬도 참 멋진 도시구요. 오로라는 못봤지만 한밤에 스노우모빌을 타고 숲속을 헤치고 언 강위를 달리고, 누워서 별을 보고 이야기하고, 오로라 본다고그 추운 날 옷 잔뜩 껴입고 새벽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눈싸움도 하고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해야할 것
OT 때 받은 유인물에 공지되며, 돌아가기 전에 학교에서 메일로 알려줍니다.
1. 은행계좌 해지하세요. 학생계좌이기 때문에, 현지학생 신분이 아니면 회비 명목으로 매년 돈 내야된다고 합니다. 벌금있는 거 다 내세요. 안내고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나중에 유럽 다시 못갈수도 있습니다.
2. 동사무소가서 떠난다고 말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아프면 서러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구, 즐거운 유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Maps.me 어플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길찾을 때 편해요. 외국다닐 때 소중한 어플! 강추합니다.
요리할 때 연기 조심하세요. 요리하다가 연기나서 소방관 올 뻔했습니다. 소방차 오면 500유로 내야합니다.
자전거는 차도에 다녀야 됩니다. 인도에선 되도록 끌고 다니세요. 우리나라 오토바이랑 인식이 비슷합니다.
표 검사는 왠만하면 거의 안 합니다. 그라츠에서 매일 트램 타는 친구들도 학기에 1번 할까 말까합니다. 빈에서는 서역(west bhf)처럼 유동인구 많은 곳은 자주합니다. 이때 표 없으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저는 지도 보려고 내려갔다가 걸려서 벌금물었습니다. 지하철 안탄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벌금 물 때는 그 자리에서 내야됩니다. 표검사원들이 따로 얘기 안해줍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50%정도 더 내야 되요.
야코미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트램이 여기서 모이는데, 야코미니에서 한정거장은 공짜에요. 
쌀은 아시안 마켓에서 파는 쌀을 사거나 SPAR에서 브로콜리 그림이 있는 쌀을 사면 한국쌀이랑 비슷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기존 항공편이 사라져, 항공권을 환불할지, 다음 항공편으로 바꿀지 물어보면 급하지 않으면 다음날로 바꾸세요. 바꾸면 항공사에서 숙박비도 주고 맛난 것도 줍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는 1인당 하루 200유로 정도 상당의 숙소만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공항의 serviceCenter에서 물어보니 좋은 방은 물론 점심식비로 공항에서 1인당 5만원정도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좋은 호텔 숙박은 물론 저녁의 코스요리 조식뷔페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한국카드로 아마존 결제할 때는 한화로 바꿔서 결제하지말고 유로 그대로 결제해야 더 쌉니다.(WithOutConversion)
ATM기에서 원화를 유로로 빼거나, 유로화를 체코돈이나 영국돈으로 뺄 때도 WithConversion과 WithOutConversion을 물어보면 WithOutConversion을 쓰세요.(http://me2.do/GAGB5Nr1)
동사무소는 처음에 거주 신청할 때 한번 가고,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한번 갑니다.
구급차 함부로 타지 마세요. 걔들은 공짜라고 하는데, 현지보험 안들면 70유로 내야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근처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찾으세요. wi-fi 잘 터집니다!
김철형씨가 쓰신 후기가 좋습니다.
